
일본의 창의적 최첨단 방적 기술들(3) 

세번수화 

순면으로 세번수를 방적하려면 단지 방적 기술만 있다고 세번수를 방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화의 품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면화의 품성

을 속속들이 완전히 알아내야만 비로소 세번수를 방적할 수 있으므로, 면방 

각사가 면화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잘 알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세번수 실을 방적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방적 회사가 

유니치카 텍스타일이다. 시험적으로 단사 240수, 정방 교연으로는 400수 쌍

사급 이상의 방적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세번수가 되면 원면을 

선정하는 데 매우 애를 먹는다. 미묘한 온도나 습도의 조정, 정방기나 기타 

방적 공정의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의 노하우를 조화롭게 짜 맞춰야 방적이 

가능하다. 세번수화는 유니치카 텍스타일에게 기술적인 프라이드라고 단정할

만하여, 앞으로도 세번수의 극한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물론 타사도 세번수화를 개발 테마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시키보는 2004

년에 정방 교연사 “CMY”의 330수 쌍사급을 사용한 초경량 오리털 이불잇을 

상품화하였다. 구라보는 2005년 5월 전시회에서 이불잇용의 220수 쌍사를 사

용한 “요행면(倖綿)” 소재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을 아무리 가늘게 뽑아도 고급 오리털 이불잇 정도 밖에 용도가 

없어 고민이다. 소재의 특징이나 코스트를 생각하면 셔츠지로는 너무 얇아서 



상품화하여도 팔리지 않는 것 같다. 지금 같아서는 침장품 밖에는 용도가 없

다는 것이 실정이다. 기술이 용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순면의 극한 세번수 원사인 경우에 용도 개척이 앞으로의 각사 공통 

과제가 되겠다. 

하기는 순면사만이 세번수화의 대상은 아니다. 혼방사나 2층 구조사의 복

합사도 용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번수화는 필요하게 된다. 

도요보는 개발 목표의 하나로 장단 복합 혼섬 기술 “마나드”를 비롯한 세

번수화가 있다. “마나드”의 경우 120수 방적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품질의 안

정이나 조업성에 문제가 있어, 판매 베이스로 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3층 구조사 “피라시스”는 60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80수까지 방

출할 수 있다. 또한 결속 방적사 “세레스”는 60수까지 세번수화에 성공하였

다. 순면이면 80수 정도까지의 세번수화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결속 방적에서는 첨단을 가고 있다고 자랑하는 다이이치보가 독자적으

로 개발한 정방기 IPX로 순면사 80수까지를 상품화하고 있다. 2005년에 새로 

리오셀 100%의 80수 방적을 성공하여 전시회에서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 

마 소재의 인기는 “쿨비즈(coolbiz)”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 2006년에도 계

속될 것 같다. 그래서 마 소재도 다양화하고 있고, 당연히 새로운 용도를 개

척하기 위하여 마 소재를 세번수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사를 세번수화하려면 습식 방적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방적하

면 코스트가 크게 올라간다. 토스코에 의하면 리넨 윤방적사(潤紡績絲) 100 

마 번수(약 36 면 번수)는 1kg에 3만~4만엔이 시세라고 한다. 

토스코는 코스트를 낮추기 위하여 수용성 비닐론과 리넨을 혼방하여 마무



리 단계에서 비닐론을 녹임으로써 세 번수의 100% 마사를 상품화하고 있다. 

이 방법이라면 건식으로 방적할 수 있어 코스트에서 훨씬 합리적으로 생산

할 수 있다. 현재 180 마 번수(약 64 면 번수)를 공급할 수 있어 2004년부터 

이 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선염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지만 수용성 비

닐론을 사용하면 1만엔 이하로 되어 적절한 값이 매력을 끈다. 

면방 각사에서도 마 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 후지보 파이버는 면 사용 

정방기이면서도 그 정도까지 세번수 마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하다는 

찬사를 타사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면ㆍ리넨 혼방사 “리네로렐”을 상품화하

였다. 보통 면ㆍ마 동혼방률 소재의 경우 타사에서는 20수까지 밖에 방적하

지 않는데, 당사에서는 40수까지 방적할 수 있다며 세번수를 상품화하는 것

이 후지보의 강점이다. 마의 혼방률을 높이거나 세 번수화뿐만 아니라 형상 

변화사도 개발하고 있다. 

시키보도 2006년 춘하절용으로 면ㆍ리넨 혼방 소재를 개발하였다. 그것도 

리넨 50% 혼방이면서도 50수까지 세번수를 뽑는 데 성공하였다. 여성용 니

트 아우터를 중심으로 멘즈 셔츠, 이너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면방 

타입의 마 고혼방률사의 개발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주목된다. 

다이와보는 이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스트레치 소재 “큐론”을 향상시킨 “큐

론 100”과 “큐론 80”(100, 80은 번수를 나타냄)을 개발하였다. 이제까지 30수 

수준의 중번수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는데, 정방기를 개조하여 세번수화할 수 

있었다. 현재 120수까지 시방에 성공하고 있다. 

합섬은 OE 정방기로 60수까지 방적하는 데 성공하였다. OE 정방기로는 40

수까지가 한계라고들 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만하다. 각사가 세번수를 

뽑으려하는 것도 용도를 넓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렌드로 천이 얇아



지고 있는데 각사가 세번수를 개발하고 있어 천은 더욱 얇아질 것 같다. ♣ 


